불국사 (Buddhanara Temple) 연암 선각 스님 

연평균 기온을 통해 본다면 미주리주는 7월이 가장 덥다고 한다. 그 동안 비가 좀 내려서 그런지 잠깐 동안이나마 더위를 참을 만 했었는데, 요 몇 칠부터는 다시 화씨 약 100도를 오르내리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려 밖에 잠깐 나가있는 사이에도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가 연일 계속된다.

너무도 더운 날씨 탓인지 그 동안 극성스러울 정도로 야채 밭과 꽃밭을 엉망으로 만들고 그것도 부족해서 새를 위해 나무 밑에 걸어둔 새먹이 통속의 먹이도 모두 먹어버리는 청설모도 더위를 피해서 나무그늘 밑에서 낮잠을 자는지 낮 동안에는 그 모습을 통 찾아 볼 수가 없다.  

이런 불볕더위에는 움직이는 생명체 모두를 늘어지고 지치게 하지만 열매를 키우고 지켜야 하는 과일나무나 야채들에게는 뜨거운 햇볕이 곧 기쁨이다. 그들은 양팔을 한 껏 펼쳐서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하고 그 자양분들을 쉴새 없이 열매들에게 보내고 있다. 

선선한 시간을 틈타 꽃밭과 야채 밭에 아침저녁으로 물을 주고 잘 자라도록 사랑의 눈길을 주고 있노라면 그들의 속삭임 소리에 부처님 말씀이 들리는 듯 하다. 바람에 살랑이는 가냘픈 잎새에서도 생명의 기운찬 역동을 느낀다. 작열하는 태양과 더불어 그 초록이 진해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나 또한 그들로부터 정진과 인내를 배운다. 우리가 늘 상 대하는 자연 속에서 부처님 마음이 담겨있고 법문들이 담겨 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욕심에 결국에는 자연을 파괴 하고 종국에는 그 인과가 재앙이라는 산물로 인간자신에게 돌아온다. 인간이 자연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공존하며 자연의 일부로서 순응하며 겸허한 마음을 갖고 살아 갈 때 자신들의 내면에 잠재되어있는 에너지를 발견하게 된다. 그 에너지를 더욱 효율적으로 밖으로 나오게 해서 정신의 힘을 키우는 데에는 마음을 한곳에 모을 수 있는 참선만한 것이 없으리라.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 왔다. 한국 분들이 이민 오셔서 집을 사시거나 아니면 뜰이 있는 경우 가장 먼저 하시는 일들은 아마도 대부분 텃밭을 만들어서 한국의 향취가 물씬 묻어 있는 씨를 심고 움을 틔우는 것으로 이곳 생활의 시작을 한다.

불국사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에 있는 산사를 찾으면 절 옆 개울을 끼고 밭들이 올망졸망  있어 산사의 모습과 야채 밭이 평화로운 조화를 이루는 정겨운 모습들을 흔히들 볼 수 있는 것같이, 불국사에도 초창기에 신도님들이 땀 흘려 만들어 놓은 작은 텃밭들이 있다. 봄부터 가을까지 이곳에서 나오는 다양한 무공해 야채들은 불국사 식구들이나 불국사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풍요로운 먹거리를 제공해 준다. 그 중에서도 아마도 일등공신은 조선상추와 고추와 깻잎 그리고 호박일 것이다. 이 네 가지 기본 재료는 매주 있는 일요 정기 법회 점심 공양시간에 불국사 단골 메뉴인 “불국사 산채 비빔밥”이라는 명물을 탄생시켰다. 

미주리주는 다행히도 사계절이 있어 모든 계절을 체험하며 다양한 야채나 과일들을 키울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미국의 몇 안 되는 스테이트 (State) 중의 하나이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 하겠다. 한국달력을 보면 7월 25일은 중복이고 8월 14일은 말복이다. 이곳 날씨나 한국 날씨가 아주 흡사해서 그 동안 몇 년을 지내다 보니 대강 맞는 것 같다. 입추가 8월 7일이니 이제 더운 여름이 곧 지나고 나면 결실의 계절인 가을이 다가 온다.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땀 흘리는 수고로움이 필요하다.  

여름은 결실을 위해 땀 흘리는 계절이다. 인생에 비추어 본다면 한창 일하고 있는 시기이다. 심신을 바로하고 지혜의 눈을 떠서 나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어느 계절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